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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출신의 승량을 상숭한 중국삼론종 제2기의 

가풍[1] 

-제2조 숭전파 제3조 법랑을 중심으로-

〈요약〉 

박 선 영 
(동국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의 관점에서 불교숭려들의 중국유학의 실태를 검토하여, 이 구 
법유학의 한국교육사 및 한 • 중 사이의 정치사적 내지 문화교류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자 하는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고구려의 숭랑은 중국에 구법유학을 한 선구자 
가운데 하나이다 이번의 연구는, 고구려 출신 숭랑에 연왼한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 
종사에서, 초조인 숭랑의 계승자인 승전과 그의 수제자 법랑을 중심으로, 제2기의 학풍 
내지 가풍의 일면을 확인하고, 법랑이 승전에게서 어떤 교육올 받았으며 그 의의는 무 
엇인가 하는 것을 검토했다. 또한 승전에게는 학문적인 측면의 해박함파 선적인 차원의 
실천적 수행이라는 양변을 지니고 있었던 바, 법랑은 승전의 문하에서 숭전의 학문을 
대표하는 계숭자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승전과 법랑의 만남과, 진(陳) 무제의 칙올 받고 황도(皇흉m의 홍황사에서 25 
년의 장기간에 걸쳐 행한 삼론의 강론이 승랑을 연원으로 하는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 
사에서 차지하는 의의 및 그 교육학적 의미도 어느 정도 밝혔다, 

핵심 주제어; 고삼론(古三論), 신삼론(新三論), 전공사우(끓公四友), 숭랑의 학풍, 중관 
불교학, 승전(뺨옳)의 학문과 수행, 법랑(法朝)의 학풍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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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ie Scholastic Tradition of the Second Period of the San-1[m

School in China Succeed Seng-I삶ig of Kokuryo 

-Focusing on the Second Patriarch Seng-quan and the Third Paσiarch Fa-lang-

《Absπac얘 

Park, Sun Young 

(Dongguk University) 

끼피s is one of the series of studies examining Korean Monk’s situation of the studying in 

China from the viewpoint of history of Korean Education. πris study also is concerned with 

the meaning of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and that of the history of p이itics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n Peninsula and China. 

S힘ig-lang(업뼈) from Kokuryo is one of the precursors who have studied in G피ia for 

P따suing Buddha Dharma. πris research 며ed to clarify a certain aspect of scholastic σadition 

of the Second Period of History of San-l(Jn and also of the San-I[in School of China which 

origins from Seng-Jang of Kokuryo ‘ By examining S면1g-lang and his disciple’s educational 

systems, this study will make clear that Fa-Jang(法期) is a successor of S잉1g-qu삶1(慣짧), 

who is also one of representatives of his school who has aspects both of the erudite in 

acadenric system and of practical exercises of dimension of Ch삶1(輝), 

꺼너s study also tried to exanrine the educational meaning of the lecture of S밍1-lun(三論) 

offered by Fa-lang(法期) in Xrng-hu없1g-sl Temple(興皇츄) of capital city for 25 y얹rs of 

long term by royal command of Chen-wu-dl(陳武帝) in the histoη of Academic syst하n of 

S없1-lun(三論), history of San-I〔m(三論) [ >rder, and also the meaning of the encounter 

between Seng-quan(增꿇) and Fa 16.ng(法期)

Key words: Go-san-1\.tn(古三論), Xrn-San-1\.tn(新三論), Quan-gong-si-yδu(끓公四友), Scholastic 

Custom of Seng-1ψ1g(慣期), πie Madhyanrika Studies (中觀學),π1e Study and Practice of 

Seng-quan(뺨끓), The Acadenric πadition 뻐d Practice of Fa-lang(法期),

I . 연구의 성격 

한국교육사에서 유교와 불교의 교육은 중국에의 유학과 한국 내에서의 교육으로 나 

눌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에서 불교숭려들의 중국에의 구법유학(求法留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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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각 시대별로 검토할 필요에서 계획된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다. 그 가운데 한 

국불교사에서 최초로 중국유학올 한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랍인 고구려의 승랑(慣期)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고구려 숭랑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사승관계”I)와, “중 

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랑시대 섭산 서하사의 가풍”2)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상기 

(上記)한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랑시대 섭산 서하사의 가풍”에 이은 일련의 논문이 

다. 승랑을 연원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랑의 스승인 법도(法度)와 승랑 

을 포함한 그의 사형제(師兄弟)들의 시대는 제 1기에 속하는 바, 이들은 전반적으로 청 

고(淸苦), 고절(苦節), 고고(孤高)라는 용어에 상응하는 고결한 인품을 지니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승랑의 스승인 법도가 머물고 있던 섭산(擔山)의 서하사(樓露춤)에 귀의한 

재가의 불자들을 보면, 모두 당대의 저명한 은일(隱邊)의 고사(高士)이거나 당시의 지 

성계에서 명망 높은 여러 학자나 왕들이었다,3) 

잘 알려져 있듯이, 삼론이 중국에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나집(羅什) 즉, 구마라집(鴻 

摩羅什. 343-423)이 강북의 장안에서 삼론을 포함하여 방대한 대승경론들을 본격적으로 

번역하면서 많은 학승들에게 강론함에 의한 것이었다.4) 장안을 중심으로 한 이 시기의 

삼론학을 흔히 고삼론(古三論)이라고 한다. 한편, 숭랑은 대체로 5-6세기의 인물일 것으 

로 추정되며5), 그의 중국에서의 유학(留學)은 주로 북조의 장안 지역에서 삼론과 화엄 

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수학한 뒤에 강남의 남조에 와서 신삼론(新三論)을 천명했다. 그 

리하여, 승랑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초조인 승랑의 신 

삼론(新三論) 학설은 제2조인 승전(增끓)에 계승되었으며, 제3조 법랑(法期)을 거쳐 제4 

조인 길장(吉藏)에게서 대성하여 하나의 독립된 중국의 삼론학파 내지 삼론종의 성립 

을 보게 된다. 

따라서, 승전과 그 제자들의 시대는 중국의 삼론학파 내지 삼론종의 역사로 보면 제 

2기에 속한다. 이 연구에서는 숭전과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학풍과 수행의 특정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점에서 승랑 이래 

의 전통을 계승했으며, 어떠한 점에서 새로운 면모와 성격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I) 춰先榮, 「고구려 뺨朝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師承관제」, 「田훌r짧總務院長華甲紀念 佛敎學論훌훌』, 
1999. 

2) 박선영, 중국의 삼론학사에서 승랑시대 섭산 서하사의 가풍, 《宗敎敎育學鼎究X 9, (서울 ; 한국 
종교교육학회, 1999). 

3) 같은 글. 

4) 朴先榮, 「고구려 업뼈의 중국유학과 활동 및 師承관계」, 『田雲德總務院長華甲紀念 佛敎學輪훌J' 
1999, 703-709쪽. 

5) 위의 글, 697-6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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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밝히려 한다, 이 연구에서의 방법은 사료들의 해석학적 검 

토를 통해 추구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승들의 전기에 나타난 문면(文面)들을 역사 

적 상황과 승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간의 관계 및 이들의 당시 불교계의 인사들과의 관 

계들을 각기의 처한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재해석을 기하여 음미하는 방법을 통해 추 

구할 것이다. 그것도, 지면의 제약 때문에, 일차적으로 신삼론학파 내지 삼론종의 제2 

‘ 조인 승전과 이 승전문하의 법랑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할 것이다. 물론 승전문하에는 

4철(哲)이라 할 법랑(法期), 혜포(慧布), 지변(뽑辯), 혜용(慧勇) 등 이른바 전공사우(옳公 

四友)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법랑은 섭산(擔山) 서하사(樓覆좋)의 고구려 출신 승랑 

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삼론학파 내지 삼론종에서 뒷날 제3조로 추앙되는 고숭이다, 

따라서 중국의 삼론학파 내지 삼론종의 제2기의 학풍과 실천적 수행올 중심으로 한 가 

풍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제2조인 승전과 법랑을 우선적으로 검토의 대상으로 할 것이 

다. 따라서 법랑 이외의 승전 제자들은 다음의 기회를 기약하고자 한다. 

II. 제2조 승전에게 있어서 학문과 수행의 경향 

중국 신삼론학파 내지 삼론종의 제2조인 승전(f曾끓)은 초조(初祖j인 승랑으로부터 무 

엇을 학습했을까. 숭랑의 스승인 「법도전(法度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l]: 법도에게 제자 승랑이 있어 선사(先師)의 뒤를 이어 다시 산사를 통솔하였다. 승랑은 

본래 요동인으로 성품의 됨됨이가 널리 배우고 사력(思力) 또한 해박하였다. 무릇 경과 

율을 모두 다 능히 강설했으나, 화염과 삼론올 제일의 명가(命家)로 하였다.6). 

라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승랑의 학풍은 폭넓게 여러 경율(輕律)에 통했으나, 그 중 

심은 삼론과 『화엄경』 을 중심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승랑의 학문은 그의 학 

문적 후계자인 승전에게 그대로 계숭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삼론과 화엄은 어떠한 

교의를 지니고 있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대숭불교사에서 불세출의 중요한 인물인 용 

수(龍樹)는 불타의 연기관(緣起觀)에 입각한 무아의 즉 공(空)의 사상에 철저화를 기하 

여,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불교학(中觀佛敎學)을 체계화하였다. 삼론은 이 중관불교 

6) 「홈慣빼」 8, 빼法度, 「大正藏』 50, 380쪽 하단, “度有f률期 繼睡先師 復網山걷F 期本遺東A 馬性廣
學 思力該普 凡鳳*￥律 皆能講說 훨홍嚴三論 最薦命家”(여기에서 『大正藏經」은 「大正新修大藏
經」을 가리킨다. 앞으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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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논서로서, 용수의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蘭)』 및 그의 제자언 제바 

(提婆)의 『백론(百論)』을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무아도 무아이어야 한다는 교의를 천명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空)도 다시 공(空)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론은, 무 

아의 즉 공(空)의 사상에 철저화를 기하면서 방대한 『반야경』 계통의 불서들을 갚아 

탐구하고 체험한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저술로, 반야공관의 입장에서 일체의 그릇 

된 견해인 소위 회론(戰論)올 타파하고 진실한 중도의 정견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방대한 『반야경』 계통의 불경과 삼론 및 용수가 저술한 『대품반야경』 

에 대한 해석서 100권의 방대한 『대지도론(大첼度論)』 7)은 삼론학에 있어서 필독의 경 

론이라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화염은 『화엄경』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화엄 

경』 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화엄종의 교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숭랑은 아직 화 

엄종이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이전의 인물이다. 따라서 승랑이 강설하였다고 하는 화엄 

은 『화엄경』을 지칭한다고 하겠다. 중국불교사에서 대승경전의 번역은 구마라집 이전 

에 이미 후한의 지루가참(支훌迎鐵)이나 오(吳)의 지겸(支讓) 또는 서진(西흘)의 축법호 

(쓴法護) 둥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반야와 정토의 계통은 크게 유행되고 있었 

다. 더욱이 구마라집에 의해서는 번역 또는 재역(再譯)을 통해 전에 없이 정확하고도 

가다듬어진 모습으로 광범하고도 방대한 분량의 대승경전이 중국에 전역(傳譯)되었다. 

뿐만 아니라, 60권의 『화엄경』은 동진(東팔)시대 이미 불타발타라(佛歐없院羅)에 의해 

번역되어 있었다,8) 또 『화엄경』의 교의는 끝없이 거듭되는 무진연기(無盡緣起)의 세계 

를 바탕으로 대숭보살도의 수행과정을 52단계I位I로 셜정하여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화엄경』 가운데 마지막의 「입법계품(入法界品)」에서는 보현보살의 실천적 행원(行願) 

을깨우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승랑은 구마라집에 의해 중국에 전역(傳譯)된 대숭경전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역사적 시점에 있었다. 위의 인용문 [1]에서 그의 스승인 법도의 전기에 기록 

된 승랑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인용했던 바, 승랑은 그러한 섭렵을 실제로 했을 것으 

로 추측된다. 어떠한 점에서 그럴까. 앞서의 인용문 [1]의 내용에, 승랑이 널리 배우고 

사력(思力) 또한 해박하였으며 무릇 경과 율을 모두 다 능히 강설했으나 화엄과 삼론 

을 중심으로 했다는 내용은 바로 그의 이러한 점에 관한 증언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숭랑의 이러한 학풍은 그의 계승자인 숭전에게도 전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측은 숭전이 그의 제자들에게 교수한 경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제2조인 승전의 문 

7) 이 『대지도늙은 『지도론(智度論)』 또는 『지론(뽑讀)』이라고도 하는 바, 삼론학에서는 삼론과 이 
r지도론』을 함하여 사론(四輪)이라고 한다. 

8) 村先榮, 앞의 글, 704-7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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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는 사구(四句)의 법랑(法期), 득의(得意)의 혜포(훌布), 영어(領語)의 지변(뽑辯), 

문장의 혜용(慧勇)9), 또는 홍황사의 엎드린 호랑이 법랑, 서하사 득의의 혜포, 장간사 

영어의 지변, 선중사 문장의 혜용이라고 불렀다고 하는10) 소위 전공사우(짧公四友), 즉 

승전 문하의 4철(哲)이라 할 탁월한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제삼3조인 법랑은 다 

른 3인의 사형제(師兄弟)들과 함께 삼론과 『대지도론』을 합한 이른바 사론(四論) 및 

『화엄경』, 『대품반야경』을 숭전에게서 수학했다.J 1) 숭전의 이와 같은 학문적 경향은 

앞서의 인용문 [1]에서 확인되듯이, 승랑 이래의 전통이라 하겠다. 한편, 삼론학 내지 

삼론종의 소의경전(所依經論)은 방대한 『반야경』, 그리고 삼론과 『대지도론』을 합한 사 

론(四論)이다‘ 이제 승전(慣짧)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깨우친 것을 중점적으 

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검토야말로 이 곳에서의 연구주제에 유효한 접근방법 

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승전의 계승자인 법랑을 포함한 소위 전공사 

우(끓公四友)들이 승전에게 수학한 경론을 보면, 승전의 학문은 매우 넓고 깊다고 하겠 

다. 전공사우의 하나인 혜포의 전기에서는 “섭산(擔山=慣期)을 계승한 지관사(止觀좋) 

의 승전법사는 대승의 바다이고 큰 산으로서 그 명성과 칭찬을 멀리서 듣고 곧 가서 

이를 따라 삼론을 청문(聽聞)했다. 학도들은 수백으로 일기(一期)에 우뚝 향상하여 밝 

게 청현(淸玄)에 이르렀고, 미묘하게 논지를 안 자들은 다 함께 더할 것이 없었다”12)고 

한다. 재언(再言)하거니와, 제2조인 숭전은 숭랑의 학풍을 계승하여 넓고 깊다. 그러나 

승전의 특색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미 선행연구에 의해 잘 밝혀져 있거니와13), 제2조 

승전은 광범하고 깊은 학문적인 경향과 더불어 선적(輝的)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승 

전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나 깨우침 또는 행태는 그의 이러한 면을 확인하게 한다. 

[2]: 처음에 섭산(擔山)의 숭전은 학업을 승랑에게 받았고, “현지(玄륨)의 분명한 바는 오 

직 중관(中觀j에 었다. 스스로 마음을 모아 이치를 분석치 않는다면 어찌 이 청언(淸言) 

에 계합할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 자취를 그유한 숲 속에 머물러 선미(輝味)를 상득(相 

得)했다. 뒤에 4공(公)이 가서 삼업(三業)을 이어 받았다. 이에, 처음에는 간섭하여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자 부연하였다. 그러므로 전공(짧公)은 명하기를 “이 

9) 「빼홈f릅傳」 7, 釋慧布, 『大正藏」 50, 480쪽 하단, “時A罵之語日 짧公四友 所謂 四句期 領語辯
文章勇 得意布”

10) 「뚫華玄義釋짧」 19, 『大正藏」 33, 951쪽 상단, “짧有學士 四A入室 時A語티 興皇{k虎期 *뼈n 
得意布 長千領j 語辯 輝짧文章勇”. 

11) 「續高f릅傳」 7, 釋法期, 『大正藏』 50, 477쪽 중단, “乃於此山 止觀좋個꿇法師 t옳受智度中百十二 
門論 1)(;花嚴大品等經”

12) 「빼高f륨傳」 7, 繹慧布, 『大표藏」 50, 480쪽 하단, “承擔山止觀좋增짧法師 大乘海數 聲룰遺閒 乃
往從之聽聞三論 學徒數百 題楚-期 至於洞達淸玄 妙知論톱‘者 皆無與尙”.

13) 平井俊榮, r中國般若思想、史鼎究 - 吉藏ε三論學派 -」, (東京; 春秋社, 1976), 273-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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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묘(精妙)하다. 식자(識者)라야 능히 행할 수 있다. 방을 나가 함부로 열어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아견(我見)을 헤아리는 자에게는 이 경을 말 
하지 말라’고 하였다. 깊히 법을 즐기는 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로 약 때문에 
병이 있기도 한다. 헛되이 행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법랑 등은 그 뜻을 받틀어 감히 
말하거나 뒤섞지 못했다.J4) 

잘 알려져 있듯이, 삼론학은 대승불교의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승불교 

의 공관(空觀)을 천명함에 있어서 그 어떤 학파나 종파보다도 철저한 논리적 치밀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특히 대승불교의 근본목적은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 성불 

하고 다른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도록 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 

적을 위한 실천에는 사념(思念)을 중지하는 지(止; 定)와 밝게 관조하는 관(觀; 醫)의 

동시통합적인 수행(修fr)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만약 이러한 수행이 결여된다면, 이 

는 단순한 이론이나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관(止觀) 즉 정혜(定慧)의 

수행이 없다면 진정한 불교인은 될 수 없다. 승전은 바로 이 점을 잘 꿰뚫어 철저히 

제자들에게 깨우쳤다. 바로 자취를 그옥한 숲 속에 머물러 선미(輝味)를 상득(相得)했 

다고도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선(輝)을 수행하여 선미(輝味)를 체득하는가 하면, 지 

관(止觀)의 수행, 즉 선의 수행에서는 교의나 논리 또는 이론이 때로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깊히 법을 즐기는 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진 

실로 약 때문에 병이 있기도 한다. 헛되이 행해서는 인된다”라고 하는 그의 깨우침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그의 학풍 내지 수행관(修行觀)이라고 하겠다. 

III. 제3조인 법랑의 학풍과 수행의 경향 

고구려 출신 승랑을 연왼으로 하는 중국의 신삼론학파 내지 삼론종에서 제2조인 숭 

전 문하의 대표적인 제자는, 이미 언급되었듯이, 법랑, 혜포, 지변, 혜용을 혼히 전공사 

우(뚫公四友)라고 했는 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승전 문하의 4철(哲)”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들 가운데, 섭산(擔山)의 서하사(樓露총)15)의 승랑(增期)을 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14) 「續高업傳」 7, 樓法期, 『大正藏」 50, 477쪽 하단, “初擔山f륨짧 受業期公 玄톱所明 堆存中觀 엄 
非心슐析理 何能찢此淸름 而順速뼈林 i휩味相得 及後四公往합 三業寶承 뚫初홈不涉言 及久乃짧 
쨌演 故f홈짧命日 此法精妙 識者能行 無使出房 聊有開示 故經:z;; 計我見者 莫說此經 深樂法者
不짧多說 良由藥病有 以不可徒行 期等奉달 無敢言뽑”. 

15) 이 樓體놓는 때로는 植짧좋로도 표기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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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뒷날 제3조로 추앙되는 법랑(法期. 507-581)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전기를 “ 1. 가계와 청소년시절”, ?. 출가의 통기와 불교의 수학 

과정”, “3. 승전과의 만남과 홍황사에서의 강론”으로 나누어 논구할 것이다. 

1. 가계와 청소년시절 

그의 가계와 청소년 시절은 그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었다. 

[3-A]: 석법 랑(빼法뼈)은 속성(倚姓)은 주(周)씨 이고, 패현(浦縣)의 서 주(徐싸|) 패군(浦훌m의 

패(流) 사람이다. 조부 봉숙(奉뼈)은 제(齊)의 급사황문시랑(給훌黃門待郞), 청주자사(賣싸| 

刺史)였고 부친 신귀(神함)는 양(짧)의 원외산기상시(員外散$$常待)로 패군(~市짧)의 태수 

였다. 법랑이 임신될 때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유(劉)씨가 꿈에 신인(神A)이 누전(樓嚴) 

을 타고 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꿈 가운데서 말한 것과 같이 폼이 빈 것 같았 

다. 이미 깨고 나니 사체(四빼가 가볍고 비어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오선(五辛)의 

잡미(雜味)는 이를 계기로 다 끊었다”고 했다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永久빼)가 나게 되 

자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탁출(卓出)했다. 효경(孝敬)올 아름답게 갖추었고 지조가 

곧게 섰다. 집은 6군(那)의 인걸[雄l이며, 기(氣)는 3변(邊)을 덮었다. 소시(少時)에 군여(軍 

旅)를 익히고 일찍이 행진(行陣)올 거쳐 검약으로 폼을 다스렸으며, 총애와 모욕에 움직 

이는 일이 없었다. 잠시, 가절영원장군(假節寧遺將軍) 서자언(徐子彦)이 북벌하여 문에 장 

극(長載)을 설치하고 큰 나무에 앉아서 쉬었다 (법랑은) 생각해 말하기를, “무기는 흉기 

이고 몽은 괴로웅의 원인이다. 욕심의 바다와 사악함의 수풀에서 어찌 깨달은 자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는 바, 이는 21세 때의 일이었다,1이 

위의 인용문 [3-A]에서, 제3조인 홍황사(興皇츄)의 법량은 대대로 관직을 지낸 명문 

가의 출신이다. “집은 6군(都)의 인걸[雄]이며, 기(氣)는 3변(邊)을 덮었다”고 할 정도이 

었다. 법랑은 범상하지 않은 태몽과 이 태몽을 캔 뒤에도 태몽에서와 동일한 체험을 

하면서, 5신채(辛菜)를 끊는 모친의 특별한 태교의 덕분이랄까,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 

(永久빼)가 나게 되자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탁출(卓出)했다. 효경(孝敬)을 아름답 

게 갖추었고 지조가 곧게 섰다. 명문가의 남다른 가풍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교육의 결 

과라고 할 것이다. 

16) 「續高價傳」 7, 釋法뼈, 『大正藏」 50, 477쪽 중단-하단, “빼法期 f삼姓周f!;; 짧J‘l·h퍼那liliA也 祖
奉뼈 齊給훌黃門待郞 뿜싸|刺史 父神짧 梁員外散鷹常待 i힘那太守 뼈託生之始 母日 훌UtJ;;흉見 神
A乘樓願入樓 慶中如륨 身與空等 없而,u홈 며體輕虛 有異f률日 五辛雜味 因l比홍斷 몇在顧빼t 卓
出凡童 孝敬純i備 훈、操貞立 家雄六흉8 銀蓋三邊 少쩔單旅 早輕行陣 *용約治身 R•흙無龍移也 觸而
假節寧遠將軍徐子彦北flt 門設長載 坐休大樹 (法뼈) 推日 兵者~짧 身日苦因 짧海%林 安龍훌者 
年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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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량이 이 세상에 탄생할 때에는 남조와 북조가 각각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 

고 있으면서도 암암리에 대치상태에 있었다. 그런가 하면 남북에는 각각 크고 작은 반 

란이나 찬탈 또는 외침이 있었다. 위의 인용문 [3-A]에는 법량이 젊어서 군인의 길을 

지망했던 것을 전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 시기에 이미 군사훈련의 경험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을 통해 검약올 익혀 자기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담대하고 대범 

한 성정을 갖추기도 한다. 위의 인용문 [3-A]에서 “소시(少時)에 군여(軍旅)룰 익히고 

일찍이 행진(行陣)을 거쳐 검약으로 폼을 다스렸으며, 총애와 모욕에 움직이는 일이 없 

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 점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이러 

한 지향 내지 의지를 지니게 된 데에는 위에서 언급된 가계적 배경의 영향과 역사적인 

사회적 풍조가 작용했다고 추측된다. 잠시 북벌에 참가한다. 그러나, 이 북벌에의 참가 

는 그에게 커다란 불교적 회심의 계기가 되었다. “무기는 흉기이고 몸은 괴로움의 원 

인이다. 욕심의 바다와 사악함의 수풀에서 어찌 깨달은 자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개안이 바로 그것이다. 21세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소시(少時)의 군사 

훈련 경험과 북벌참가를 고려할 때, 그가 무가적(武家的)인, 즉 호전적이면서도 담대한 

성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법랑의 이러한 점은 앞으로 다른 

면에서도 확인될 것이다. 

한편, 그의 탄생에 얽힌 꿈은 그의 출생 이후의 생애에 대한 암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위의 인용문 [3-A]에서 임신이 시작될 때, 어머니가 말하기를, “유(劉) 

씨가 꿈에 신인(神A)이 누전(樓願)을 타고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올 보았다. 꿈 가운데 

서 말한 것과 같이 몸이 빈 것 같았다, 이미 깨고 나니 사체(四뼈가 가볍고 비어 평소 

와는 다른 정이 있었다”고 한다. 일독(一讀)했올 때, 얼핏 여기에서 유(劉)씨가, 보기에 

따라서는, 법랑의 모친이 아닌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법랑이 임신될 때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유(劉)씨가 꿈에 신인(神A)이 누전(樓願)을 타고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 

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속고승전』 의 찬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법랑전」을 기술하다 보니, 법랑이 임신될 때의 태몽을 (법량의) 어머니가 말 

하기를, “(법랑의 모친인) 유(劉)씨가 꿈에 신인(神A)이 누전(樓嚴)을 타고 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량의 모친은 그 

꿈 속에서 신인이 누각의 건물을 타고 어머니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 바, 

몽중(흉中)에서 한 말과 같이 몸이 빈 것 같았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깨고 나서 

도 사체(四體)가 가볍고 비어 명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법랑의 

모친은 태몽에서의 체험과 동일한 체험을 깨고 나서도 계속했다. 이를 계기로 모친은 

오신(五辛)의 잡미(雜味)를 다 끊는 불교적 인 태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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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고해 놓은 바, 법랑의 임신에 얽힌 태몽의 내용에 관해 음미해 보자.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삼론학에서는 공(空)사상에 철저화를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 

교를 혼히 그 어떠한 미신도 배격하고 있는 “지혜 중심의 자비의 종교”라고도 하고 있 

거니와17), 이 때의 지혜는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한 공사상(空思想)의 실천적 

체득이 바로 진정한 중도이며 지혜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되었거니와, 대숭불교사에 

서 불세출의 인물 용수는 불타의 연기관(緣起觀)에 입각한 무아의, 즉 공(空)의 사상에 

철저화를 기하여 반야공관(般若空觀)의 중관불교학(中觀佛敎學)을 체계화하였으며, 삼 

론은 이 반야공관의 중관불교에서 기본논서인 『중론』 과 『십이문론』 및 『백론」 을 뜻하 

는 바, 여기에서는 무아도 무아이어야 한다는, 다시 말해 공(空)도 다시 공(空)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삼론은 무아의, 즉 공(空)의 사상에 철저화를 기하면서 방대한 

『반야경』 계통의 불서들에 대한 깊은 탐구와 체험에서 도출된 저술들로, 모두 반야공 

관의 입장에서 일체의 그릇된 견해인 소위 희론(戰廳)을 타파하고 진실한 중도의 정견 

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반야(般若, prajna)”는 지혜를 뜻하며, 공관(空觀) 

은 철저한 무아사상, 즉 철저한 공사상(空思想)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관(中觀)은 일체 

의 반립적인 극단적 사상 내지 관념을 모두 부정하여 건립한 철저한 중도사상을 가리 

킨다,18) 한편, 위의 인용문 [3-A]에 동장하는 법랑을 임신할 때 되풀이하거니와 법랑의 

모친은 태몽에서 신인이 누각을 타고 자신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 꿈 

에서 몸이 빈 것 같았고, 깨고 나서도 사체(四體)가 가볍고 비어 평소와는 달랐다고 한 

다. 즉 태몽중의 체험과 같은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내용을 깊이 음미해 보 

면, 법랑은 공(空)올 상정하는 누각의 건물을 타고 입태한 신인이 된다. 그리고 태몽 

이후에도 계속해서 폼이 가볍고 비었다고 하는 체험 또한 공(空)을 상징하는 누각의 

건물을 타고 있는 법랑이 모친 내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랑의 임 

신기간은 모친의 내부에서 공(空)을 성숙시켜 공(空) 자체가 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전에서는 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의 랩고 자극이 심한 5신채(辛菜)는 날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을 증가시키고 익혀 먹으면 음심이 커진다고 하며, 선신은 멸리 떠 

나고 악신은 가까이 와서 오도한다고 하고, 목숨이 끝나서는 스스로 마왕의 권속이 되 

며 경복(慶福)이 다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바, 보리(홈提), 즉 지혜를 닦는 자는 영원히 

17) @中村元, 『原始佛敎σ)生活倫理(中村元選集 第15卷)』, (東京; 春秋社, 昭和53第3剛), 398-404 
쪽 @박선영, 「불교와 형화교육」, 서울평화교육센터 편, 「평화 ·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5), 80-84쪽. 

18)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宗敎敎育學鼎究X 1, (서울 • 韓圍宗敎敎育學會, 1995), 48-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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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채를 끊어야 한다고 한다.J9) 이 점을 고려한다면, 법랑의 위와 같은 모태 내에서의 

공(空)의 인간화는 모친의 5신채를 금하는 태교를 통해서 더욱 잘 진행되었다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법랑은 숙세(宿世)부터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쌓아 와, 모태 내에서 공 

(空)의 육화(肉化)를 장양(長養)시켜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고, 당시의 불교계는 이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출가의 동기와 불교의 수학과정 

앞의 “ 1. 가계와 청소년시절”에서, 소시(少時)에 군사훈련을 경험하였고, 잠시 북벌에 

도 참가했던 무가적(武家的)인, 다시 말해 호전적이면서도 담대한 성향이 없지 않았던 

법랑의 출가 동기는 이디에 있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잠시의 북벌과정에서 무기와 

인간의 육체 그리고 인간이 지니는 욕심과 사악함에 대한 새로운 개안을 통해 불교적 

인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의 출가는 이러한 불교적 회심을 그 계기로 하고 있다. 그렇 

다면, 과연 출가 후 그는 불교학이나 실천적 수행(修行)에 있어서 무엇을 어디에서 누 

구에게 학습했는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자. 

[3-B]: (법랑은) 양(梁)의 대통 2년 2월 2일에 청주(좁州)에서 입도(入道)하고, 양도(樓홈m 

에 유학(遊學)하였으며, 대명사(大明춤)에 나아가 보지(훌훌훌)선사에게 여러 선법(빼法)올 

받고 겸하여 이 절의 단율사(象律師)의 강진(講律)에서 옳(律)의 본문에 대한 강의를 들 

었다. 또 남간사(南潤좋)의 선사(仙師)로부터 『성론(成論)」 을, 죽간사(竹潤츄)의 정공(靖 

公)에게서 『비담(짧률)』 올 수학했다. 당시에 명성은 경기(京廠)를 진동시켰고 신묘함은 

학중(學聚)에 높았다. 때문에, “천구(天미의 반려’?이와 “장이(藏耳)’'21)의 손임I흉]은 마음 

에 헤아리고 눈으로 보아 분주하게 다투지 않음이 없었다. 단, “취산(훌山)의 묘법’'22)은 

군창(群唱)하나 홍포는 드물었어도, 용수(龍樹)의 도풍(遭風j은 종사(宗師)가 그치지 않았 

음은 앞서의 전기에 기록한 바이다.23) 

19) CD 「했網經」 10下, 『大正藏」 24, 1αn쪽 중단. @ 「大佛頂如來密因{鍵了義諸홈옳萬行首뺑嚴 
經」 8, r大표藏經』 19, 141쪽 하단. 

20) “천구의 반려I天口之個]”에서 “천구{天미판 말을 잘 하는 사람을 뭇한다 
21) “장이의 손임I藏耳之훌l”은 “장삼이(藏三耳)”라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두 귀 이외에 또 하 
나의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장삼이(藏三耳)”를 “장삼아(藏三牙)”라고도 흩}는 경우 
가 있으나 이는 와전이라 할 것이다. 

22) “취산(훌山)의 묘법”은 『요법연화경(妙法運華經)」 즉 댐화경(法華經)」을 뭇한다. 이 『법화경」 
은 석존(陣尊)이 영취산(옳활山)에서 설한 경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하는 용어이다. 

23) 「續高增傳」 7, 釋法朋, 『大正藏」 50, 477쪽 중단, “(法朝) 以梁大通二年二月二日 於뽑州入道 
遊學楊都 就大明극놓훌誌빼師 受諸輝法 暴鍵此극놓뼈律師講澤律本文 又受業南潤좋仙師$:.짧 竹j뼈좋 
靖公昆률 當時톨動京뻐& 神홈學聚 所以 天口之個 藏耳之훌 心計텀賣 莫不흉鏡 但以활山妙法 群
n昌뿔弘 觸樹道風 宗師不級 前傳所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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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인용문 [3-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법랑은 잠시의 북벌참전 과정에서 불교 

적인 회심을 했던 바, 이는 그의 나이 21세(52끼 때의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출 

가는 양(짧)의 대통(大通) 2년(528) 2월 2일에 강소성(江緣省)의 청주(좁州)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그의 출가는 앞서의 회심이 있은 지, 길어야 약 1년 정도도 거의 안된다. 

그 만큼 그의 출가에는 앞서의 회심이 크게 작용했다. 다시 말해, 그의 북벌에서의 회 

섬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어 출가자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이러한 법랑이 출가한 후, 

그의 불교교학 학습과 실천적 수행(修行)의 과정은 어떠했던가. 

위의 인용문 [3-B]에 의하면, 법랑은 출가한 다음 양도(樓흉m에 유학(遊學)하였으며, 

당시의 여러 명찰에서 여러 학숭 내지 고숭들로부터 여러 선법(神法)과 율문(律文) 및 

『성 론(成輪)』과 『비담(뚫률)』을 수학하여 그 명성 이 경 기(京繼) 지 역 에서 자자했다 한 

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성론(成論)』과 『비담(짧률)』을 수학한 점이다, 북조의 장 

안에서 구마라집과 그의 직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른바 고삼론에서는, 주지하듯이 

이 『성론』과 r비담』은 - 승랑에 연원한 신삼론학에서는 『비담』은 물론이고 r성론」도 

대숭불교가 아니라고 하여 배격하지만 - 삼론학의 기초학으로 널리 읽혔다. 그래서 고 

삼론학에서는 성실학자가 바로 삼론학자이고 또 삼론학자가 바로 성실학자이기도 했 

다. 그러나 법랑 당시 남조의 양도(樓홈m 지역에서는 언변이 유창하고 귀동냥에 밝은 

자들이 분주하게 마음에 헤아리고 눈으로 보아, 암암리에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이러 

한 모습은 당시 이곳의 불교계가 각자 불교의 교학연구와 강학에 서로 경쟁하고 있는 

풍조를 전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단, 취산(寶山)의 묘법은 군창(群唱)하나 

홍포는 드물었어도”라는 기록을 통하여, 『법화경』이 널리 회자되고는 있었으나 아직 

크게 성황을 이루고 있지는 못했던 실정올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새롭게 동장하기 시 

작하는 천태종의 실태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용수(龍樹)의 

도풍(道風.), 즉 용수에 시원(始源)한 승랑 이래의 삼론학은 종사(宗師)가 그치지 않았다 

고 한다. 한편, 제2조인 승전 문하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법랑을 위시하여 4철(哲)이라 

할 소위 전공사우(짧公며友)는 모두 그들의 스승인 승전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교육 

받았는가 하는 것은 앞서의 인용문 [2]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한 바 있다. 

3. 숭전과의 만남과 홍황사에서의 강론 

이미 법랑의 스승인 제2조 승전(慣꿇)은 광범하고 깊은 학문적인 경향과 더불어 선 

적(輝的)인 경향을 지니고 있었음을 논한 바 있다. 과연 법랑에게 있어서, 승전과의 만 

남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승전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주로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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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홍황사(興皇좋) 강론은 어떠했으며 그 의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의 전 
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3-C]: 섭산(흙山)의 낭공(期公=法뼈)은 아득한 것을 풀고 미묘한 것올 헤아려 세상이 가 
상(嘉尙)하는 바로, 사랍의 대(代)가 길이 가더라도 그 뒤를 이음은 오히려 보존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산의 지판사(止觀춤) 승전법사에게서 『지론(뽑論)」, 「중론」, 「백론」, 「십이 
문론」과 아울러 「화엄」, r대품(대品)」 등의 경전올 수학했으며, 여기에서 곧 장부(藏部) 
의 전적들올 통괄하여 섬오하고 그욱하며 미묘함을 탐구하였다. 이치에 있어서는 정밀함 
과 새로움을 토(암)했고, 말은 화관(華짧올 머금었으며, 온 힘을 다하여 굳세게 탐구하여 
과업을 톰과 마음에 돈독하게 하였다. “스숭이 뛰어나면 공은 갑절이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된다. 진(陳)의 무제 영정(永定) 2년 11월에 칙(勳)올 받들고 
수도에 들어가 홍황사에 머물러 강론을 이어 갔다, 때문에, 「화엄』과 ri:Jl 품』 및 사론(四 
論)의 글과 말은 지난날의 현철이 아직 말하지 않은 것과 뒷날의 후진이 덜어내고 간략 
히 한 바는, 법랑이 다 의리(義理)를 들어 지적하였으며 언사(릅홉폐)의 운치를 밝혀 냈다. 
그러므로, 말의 기운은 빼어나고 시원하며, 맑고 온화함은 쉽게 통효(通曉)하도록 할 수 
있었다. 항상 무리가 천여명으로 복덕과 지혜가 가득 차고 넓었다. 그러므로, 청중이 구 
릅처럼 모여 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고, 법의(法衣)는 1α)()벌이나 항상 쌓이고 흩어졌 
다. 한 번 자리에 오를 때마다 옷을 한 벌씩 바꾸고 경론을 앞에 놓고 천명하기 각각 20 
여편이었다. 25년이나 물 흐르듯 적셔 끊이지 않았다. 그 동안 사부(四部)를 일으키고 심 
어 양궁(兩宮)에 법륜의 빛남이 당시에 짝할 자 없었다,24) 

위의 인용문 (3-C]에서 『속고승전』의 찬자 도선(道宣)은 법랑을 펑하여 “아득한 것을 
풀고 미묘한 것을 헤아려 세상이 가상(嘉尙)하는 바로, 사람의 대(代)가 길이 가더라도 
그 뒤를 이음은 오히려 보존될 것이다”라고 평하면서, 법랑이 이러한 인물이기에 그의 
학문 내지 학풍은 영원히 계숭될 것이라고 찬탄하고 있다. 또한 앞서의 인용문 (2]에서 

도 확인했고, 또 위의 인용문 (3-C]에서 다시 확인되듯이, 법랑은 삼론학의 소의경론(所 

依經論)과 『화엄경」을 모두 승전에게서 수학했는 바, 이미 언급했듯이, 이는 초조인 승 
랑 이래의 전통이기도 했다.25) 즉, 법랑은 출가 후 여러 곳에서 불교의 전적을 두루 수 
학하여 섭렵하고 나서, 업산의 승랑을 이은 제2조인 섭산의 지관사(止觀츄) 숭전에게서 
삼론학의 경론들을 본격적으로 수학하고 탐구한다. 그의 탐구는 “장부(藏部)의 전적들 

24) 위의 글, 477쪽 중단-하단 “擔山期公 解玄뼈l懶 世所嘉賞 A代長往 폐회樓續存 乃於此山 止觀츄 
個훌좋法師 遺受智度中百十二門論 、ψ花嚴大品等經 於ftp網짧藏홈B 探廣뼈做 훌훌빠精新 詞含華冠 專
門彈學 課觸形心 可謂師邊功倍 於斯짧짧 永定二年十-月 奉勳入京 住興皇츄 뿔講相** 所以 花
嚴大品四論文言 往哲所未戰 後進所煩略 法期皆指觸義理 數發용폐致 故能홈氣훨£*홈 淸種易曉 常짧 
千餘 福*흉해II~흩 所以 淸f呂쫓슐 揮i'ffti!B홍 法衣千領 積散↑흐結 每-上座 빠易-衣 前經論各二+옳 
篇 二十五戰 流潤不總 其閒興樹四部 兩宮法**之華 當時莫偶”.

25) 「홈f릅傳」 8, 釋法度, 『大正藏』 50, 380쪽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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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통괄하여 심오하고 그욕하며 미묘함올 탐구하였다. 이치에 있어서는 정밀함과 새로 

움을 토(뾰)했고, 말은 화관(華冠)을 머금었으며, 온 힘을 다하여 굳세게 탐구하여 과업 

을 몽과 마음에 돈독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곧 훌륭한 스숭 숭전법 

사의 지도를 받아 학문적으로 대성한 것을 뜻하기도 한다. 『속고승전J 의 찬자는 이러 

한 점에 대해 “스숭이 훌륭하면 공은 갑절이나 된다”고 하는 말의 증거로 특기하고 있 

다. 그런가 하면, 앞서의 인용문 [2]에서 확인되듯이 션적(神的)인 실천의 차원에서 학 

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깨우치고 승전 스스로도 선적(柳的)인 실천을 몽소 보 

여 주기도 했다. 법랑을 위시한 승전문하의 4철(哲)은 승전으로부터 이런 깨우칩과 숭 

전 자신이 보여 준 정혜(定慧)의 수습(修習)올 통해 많은 감동올 받았음직 하다, 그리 

고, 역시 앞서의 인용문 [2]에는, 뒤에 4공(公), 즉 법랑, 혜포, 지변, 혜용의 이른바 전 

공사우(끓公四友)가 승전에게 가서 삼업(三業)을 이어 받았으며, 이에 처음에는 간섭하 

여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자 부연하였다고 하는 바, 이 부연의 내 

용이 바로 좀 전에 언급한 선적(輝的)언 실천의 차원에서 학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깨우침이었다, 그렇다면, 제2조인 승전과 그의 제자와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법랑은, 이미 확인했듯이, 출가 후 여러 곳에서 불교의 전적을 광범하게 

수학한 다음, 언변이나 귀동냥으로 강론의 명성을 다투는 차원의 탐구가 아니라 진정 

한 불법의 오묘한 이치를 알기 위하여, 다시 말해 진실한 불법의 구도자로서, 당시 용 

수의 반야공관의 중관불교를 숭랑을 통해 계숭하여 그 학문과 인품의 훌륭함이 널리 

알려진 승전에게 가서 수학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랑의 스숭 숭전은 『속고승 

전』 의 찬자가 법랑의 학문적 대성을 “스승이 훌륭하면 공은 갑절이나 된다”고 하는 

말의 증거로 특기하고 있을 정도로 학문의 지도 내지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과 실 

천을 지니고 있었던 고승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법랑을 위시하여 이른바 전공사우 

(끓公四友)가 승전에게 가서 삼업(三業)올 이어 받았으며, 이에 처음에는 간섭하여 말 

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 좀 전에 언급했거니와, 선적(神的)인 실 

천의 차원에서 학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깨우쳤다는 것도 쉽게 간과될 수 없 

는 것이다. 여기에는 암암리에 어떤 내용의 학습에 있어서 준비성 내지 적시성(適時性) 

에 관한 고려 내지 지혜가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법랑은 이와 같은 스승 승전의 탁월 

한 지도력의 도움을 받아 학문적으로 대성한다. 그리하여 법랑은 장부(藏部)의 전적들 

을 통괄하여 심오하고 그욱하며 미묘함을 탐구하고, 이치에 정밀함과 새로움을 밝혔으 

며, 논변에는 화관(華웹을 머금은 듯하고, 전심전력 굳세게 탐구하여 스스로 과업을 

톰과 마음에 돈독하게 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탁월한 학문적 넓이와 깊이를 갖추고 

그 학문 내지 진리를 널리 전하고자 열심이었던 스숭 숭전과, 학문적 소양과 구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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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학열을 지닌 제자 볍랑과의 만남은 바로 교육을 매개로 한 하나의 실존적인 만남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일찍이 실존철학에 기초한 교육철학에는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 

(Begegnung geht vor Bildung)”라는 명제가 있거니와26), 승전은 법랑을 위시한 4철(哲)을 

만나서 - 이 4철(함) 가운데 혜포와 지변 및 혜용과 승전과의 만남은 다른 기회에 논하 

기로 하겠거니와 -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게 되었고, 법랑을 위시한 4철 

(哲)들 또한 승전올 만남에 따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존을 드러낼 수 있었다 하겠다. 

한편, 인용문 [3-q에서는 법랑이 진(陳) 무제의 칙(勳)올 받고 경사(京師)에 들어가 

홍황사에 머물면서 강론을 이어갔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엄』파 『대품」 및 사 

론(四論)에 관하여 그가 어떤 점에서 전인미답의 경지를 이루었고, 또 뒷날의 후진이 

무엇을 간략하게 한 것인가를 의리(義理)를 들어 지적하는가 하면, 언사(言詞)에 함축 

된 운치를 밝혀 냈다. 그러므로 언설의 기운은 빼어나고 시원하며, 맑고 온화함은 쉽게 

통효(通曉)하도록 할 수 있었다. 청중이 항상 천여명으로 복덕과 지혜가 가득 차고 넓 

었다고 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법랑은 다른 사형제(師兄弟)들과는 독특한 점이 있었다. 법랑은 그의 사형제 

들 가운데 논쟁에 있어서 가장 강한 역량과 풍모를 전하고 있다.27) 특히 지변과는 여 

러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3-D]: 그러나 변공(辯公)은 숭업(勝業)이 탁월하고 청명하여 선정(禮定)과 지혜(뽑憲)를 
함께 했다. 그러므로, 그 강창(講唱)은 겸하여 선중(빼覆)올 부존(技存)하였다, 화락(和樂) 
한 것 또한 전공(짧公)이 톤독하게 권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의체(義體)는 때로는 법랑과 

달랐다. 그러므로 홍황사의 좌중에서는 증가(中假)의 꾸짖음을 배척하였다28) 

위의 인용문 [3-D]는 제3조인 홍황사의 법랑이 그의 사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지변 

과는 서로 다른 풍모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랑이 홍황사에서 강론하고 있 

을 때, 홍황사의 좌중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지변의 풍모를, 그것도 법랑 자신과 더불어 

공동의 스승인 승전이 돈독하게 권한 화락한 풍모임에도 불구하고, 지변의 이러한 풍 

모를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 지변을 중가사(中假師)라고 칭했다 한다(平井俊榮, 

26) [)Bollnow, Otto Fri벼rich, Existenzphilosophie urul phiilagogik. (Stuttgart : W. Kohlhammer Verlag, 
1959), VI .. 2박선영, 중등학교의 인성교육과 교원양성, 《敎育問題;jiff究@ 12 , (서울 ; 東園大學校
敎育問題鼎究院, 1997), 12-13쪽, 

27) 「빼萬업傳」 7, 繹法期, 『大正藏」 50, 477쪽 하단. 
28) 위의 글, 477쪽 하단. “然辯公 勝業淸明 定憲兩쌓 故其講n昌 薰存빼짧 해]亦짧公之篇顧也 然其
義體 時與뼈遺 故使興훌座中 排f츄中假之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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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279). 더욱이 법랑의 수제자로 중국의 삼론학파 내지 삼론종의 대성자인 제4조 

길장(吉藏. 549-623)은 그의 스승인 법 랑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중가사(中恨師)는 가 

작(假作)과 가해(假解)를 들으면 또한 모름지기 이 가(假)를 논파했어야만 했다. 스숭께 

서 말씀하시기를, ‘중가사의 죄가 무거워 영원히 부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 

셨다”29)라고 극언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변은 정혜(定慧)의 쌍수(훌修)를 실천적 수 

행으로 하고 화락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법랑은 주로 파사(破%)의 학문적 추구에 

열중하는 격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호전적인 모습이기도 하 

다. 『속고승전』의 찬자 도선(遭宣)도 이러한 점에 주목한 듯, 지변은 “그 의체(義뼈에 

있어서 때로는 법랑과 달랐다”%)고 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어려서부터 무가적(武家的) 

인, 다시 말해 호전적인 성정이 있어 학풍에 있어서도 이러한 “파사(破邱)”31)에 전심한 

데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소개한 바 있거니와, 그를 당시에 “홍황 

사의 엎드린 호랑이 법랑I興皇tt虎胡l”이라고도 했던 바, 이 러한 별명이 그의 위와 같 

은 성정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32), 당시 위세를 과시하고 있던 성실학파(成實學派)와 서 

로 길항(括抗)의 관계에 있었던 바, 경사(京師)에서 삼론의 해명과 홍포에 몸을 바치는 

것이 법랑에게 부여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그의 역사적 사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미 언급된 바 있거니와, 승전의 가르침 가운데 “깊이 법을 즐기는 자는 많은 말을 하 

지 않는다”라고 하는 섭산의 전통을 고려한다면, 그는 이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래서일까. r진서(陳書)』의 「부재전(傳繹傳)」에 의하면, 당시의 대심(大'Li、) 고법사(홉法師) 

가 『무쟁론(無譯論)』을 지어, “업산대사는 권유하고 교화하여 인도함에 이와 같지 않았 

다. 즉 무쟁(無짧)을 익히고 행한 자이다”33)라고 승랑을 찬양하면서도, 법랑의 홍황사 

일파가 “모든 법사들을 두루 헐뜯어 여러 학문을 비난하고 배척하며, 중도를 논하면서 

편벽된 마음을 고집하고, 망회(忘、爛를 말하면서 혼자 훌륭함을 다툰다. 학문을 거슬러 

자주 논하여 다시 원수와 적이 되고, 원수와 적이 이미 얽히어서 다툼과 싸움이 크게 

29) 「中뼈論統」 2, r大正嚴」 42, 25쪽 중단-하단, “又中假師 聞假作假解 亦須聊比假 師'.f;: 中假師罪
重 永不見佛”.

30) 「續高업빼」 7, 釋法期, 『大正藏」 50, 477쭉 하단, “辯 --- 然其義짧 時與期遺”.
31) 잘 알려져 있듯이, 삼론학은 반야공관에 기초한 중관불교의 입장에서 파사현정을 그 사명A로 
하고 있다. 삼론의 핵심 논서인 용수의 『중론』파 『섭이문론j 및 그의 제자인 제바의 『백론』 
가운데, 앞의 r중론」과 『십이문론」은 “반야공관의 중관불교”의 올바름을 해명 내지 천명하고 
있는 “현정(顆E”의 논서라고 한다면, 뒤의 r백론」 은 인도에 있어 온 여러 철학 내지 이교도 
들의 사상이나 관념의 그릇됨을 해명 내지 천명하는 “파사{破%)”의 논서이다, 

32) 平井俊榮, 앞의 글, 276쪽, 

33) r陳홈」 30, 列빼24, ↑흉繹, “擔山大師 를흉進化導 則不如此 ftp쩔行於無뽑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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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이러한 마음이 죄업을 이루어 그 죄업이 그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가 하 

면, “인도하고 깨우치는 덕은 벌써 지난 일이고, 순박하고 한결같던 기풍은 이미 경박하 

게 되었다. 승리를 다투는 마음과 아첨하고 헐뜯는 왜곡이 여기에서 성행한 것이다”35)라 

고 극언하고 있다. 한편, 당시에 박학과 문장 그리고 곧은 인품으로 명성이 높았던 부재 

(傳總는 불교를 독신(罵信)하고 있었던 바, 홍황사의 혜랑법사(惠期法뼈에게 삼론을 수 

학하여 그 학문에 더할 수 없을 정도로 통효(通觸했던 자이다,36) 그의 전기 속에는 위 

의 대섬 고법사의 『무쟁론』을 비판하면서 홍황사의 입장을 밝히고 옹호하는 『명도론 

(明道論)』을 지었는 바, 『무쟁론」에 대한 『명도론』의 반박 내지 답변이 있어 당시의 법 

랑계열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난의 내용에 관한 성격의 일단을 포착할 수 있다.:m 그러 

나 위와 같은 일은, 당시의 홍황사 법랑계통이 전투적인 논쟁을 자주 하는 것으로 불교 

계나 사회의 지성계 일각에는 비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법랑이 진(陳)의 영정(永定) 2년(558)에 무제의 칙(勳)을 받들어 경사(京師)의 

홍황사에 머물러 25년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삼론학을 강론한 것은 숭랑을 연원으로 

하는 신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 것일까. 수도에서 장 

기간에 걸친 성공적인 강론을 통해, 당시 서로 길항(拍抗)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여전하 

게 위세를 과시하고 있던 성실학파를 효과적으로 논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삼 

론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의 대숭불교라고 하는 것을 널리 인식시키는 데에 성 

공을 거두었다. 이 점은 전적으로 법랑의 공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된 바, 

제2조 숭전에게는 삼론학파적인 학문적 경향과 선종적인 실천적 수행의 두 흐름이 있 

었다. 그러나 앞의 삼론학파적인 학문적 경향은 볍랑으로 대표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앞서의 인용문 [3-B]에서 확인했듯이, 법랑은 승전 문하에 오기 전에 대명사(大明 

츄)의 보지(寶誌)선사에게 여러 선법(輝法)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법랑이 가야 할 

길은 삼론학파적인 학문의 방향이었다고 여겨진다. 소질이랄까 성향이랄까 하는 면에 

서 보면, 법랑이야말로 승전 문하에서 논쟁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 

문이다, 또한 가계나 당시의 역사적인 사회적 풍조의 영향으로 무가적인, 즉 호전적이 

고 도전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이 점이야말로 당시에 경쟁관계에 었던 성실 

학파를 논파하는 데에 승전문하에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중국 

34) 위의 글. “歷짧諸師 非.JF짧學 輪中道而執偏心 語忘懷而鏡細짧 方學數論 更鳥歸敵 짧敵융%構 를뿔 
團大生 以此之心 而成罪業 罪業不止”.

35) 위의 글, “導!I홈之德없往 純-之風E燒 鏡勝之心 阿않之曲 盛於효훗”. 
36) 위의 글, 
3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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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에서 삼론을 대성하여 독립된 하나의 학파 내지 종파를 확립함에 결정적인 기여 

를 한 제4조 길장(吉藏)은 방대한 저술들 속에서 자신의 교의를 말할 때 자주 법랑의 

발언을 빌려서 논하고 있는 바, 이는 길장이 홍황사에서 법랑이 행한 강석(講席)에서 

자수(諸受)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이 점 또한 중국불교사에서 숭랑올 연원 

으로 하는 삼론학파 내지 삼론종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공헌이 

며 의의라고 하겠다. 

N. 제2조 승전 및 법랑의 학풍과 수행의 경향 

이 연구는 한국교육사의 관점에서 불교숭려들의 중국유학 실태를 검토하여, 이 구법 

유학의 한국교육사 및 한중 사이의 정치사적 내지 문화교류사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 

는 일련의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고구려의 승랑은 중국에 구법유학을 한 선구자 가운 

데 하나이다. 이번의 연구는, 고구려 출신 승랑에 연원한 중국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 

에서, 초조인 승랑의 계승자인 승전과 그의 수제자 볍랑을 중심으로, 제2기의 학풍 내 

지 가풍의 일면을 확인하고 그 의의를 밝히려고 했다. 제3조인 법랑은 승랑의 학풍을 

제2조 승전에게서 계승했다. 그러나 승전에게는 이러한 학풍과 함께 선적(輝的)인 경향 

도 있었으나, 법랑은 승전의 학문적인 면을 대표하는 계승자이었다. 

그리고, 승전과 법랑의 만남이 승랑을 연원으로 하는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차지하는 의의 및 그 교육학적 의미도 밝히려 했다. 법랑은 대대로 고위관직을 지낸 

명문의 후예이며, 당시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풍조에 영향받아 무가적(武家的) 

인, 그래서 도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법랑은 출가 후 여러 곳에서 여러 경론과 

율을 수학한 뒤에 승전을 만나 삼론학을 대성했다. 그의 학문은 해박하고 예리한 분석 

력과 심오한 사색의 능력을 지녀, 승전의 문하에서는 논쟁에 있어서 가장 탁월했다. 

법랑은 진(陳) 무제의 칙을 받고 수도 홍황사에서 25년의 장기간에 걸쳐 삼론을 강 

론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당시에 위세를 과시하면서 삼론학파와 긴장관계 

에 있었던 성실학파를 성공적으로 논파하여 삼론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을 널리 인식하게 했다. 한편, 법랑의 도전적인 성향과 탁월한 논쟁의 능력은, 

당시의 사회나 불교계 일각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헌을 함 

에 있어서는 그의 도전적인 성향이 오히려 장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하 

겠다. 또한 이 홍황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강론을 통하여 고구려 출신 승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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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으로 하는 중국의 삼론학사 내지 삼론종사에서 숭랑 이래의 학셜들을 집대성한 길 

장(吉藏)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길장에게 숭랑을 연원으로 하는 

삼론학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독립된 학파 내지 종파를 확립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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